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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4/9/2015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4월월월월 15일일일일 세무세무세무세무 신고신고신고신고 마감일이마감일이마감일이마감일이 다가옴에다가옴에다가옴에다가옴에 따라따라따라따라 무료무료무료무료 세금세금세금세금 지원지원지원지원 및및및및 팁을팁을팁을팁을 

강조하다강조하다강조하다강조하다  
 

목숨을목숨을목숨을목숨을 잃은잃은잃은잃은 두두두두 명의명의명의명의 NYPD 경찰관의경찰관의경찰관의경찰관의 가족을가족을가족을가족을 도울도울도울도울 경우경우경우경우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세금세금세금세금 공제공제공제공제 혜택혜택혜택혜택 제공제공제공제공 

 

무료무료무료무료 세금세금세금세금 지원지원지원지원 제공제공제공제공 및및및및 뉴욕주민들의뉴욕주민들의뉴욕주민들의뉴욕주민들의 소송제기를소송제기를소송제기를소송제기를 돕기돕기돕기돕기 위한위한위한위한 시간을시간을시간을시간을 연장하다연장하다연장하다연장하다 

 

지난지난지난지난 주주주주 과세과세과세과세 기간기간기간기간 동안동안동안동안 250만여명의만여명의만여명의만여명의 뉴욕주민들이뉴욕주민들이뉴욕주민들이뉴욕주민들이 세무세무세무세무 신고를신고를신고를신고를 할할할할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예상되었다예상되었다예상되었다예상되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세무 신고 마감일까지 1주일이 채 남지 않음에 따라 

개인 및 가족이 세무신고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 뉴욕주민들에게 새로운 공제사항, 

팁, 무료 지원 자료를 다시 알렸습니다.  

 

“250만여명의 뉴욕주민들이 다음 주 마감일까지 세무 신고를 준비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신고 과정을 쉽고 간단하게 해주는 지원자료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뉴욕주민들께서는 지역 클리닉이나 온라인 팁을 포함해 뉴욕주가 

제공하는 무료 지원 사항을 적극 활용하여 올해는 안전하고 정확하게 소득 신고를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살해된살해된살해된살해된 경찰관에경찰관에경찰관에경찰관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기부금기부금기부금기부금 공제공제공제공제 확대확대확대확대 

 

Cuomo 주지사는 뉴욕주민들에게 2014년 기부금 공제액을 늘리면서 살해된 두 명의 

경찰관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알렸습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통과된 연방 입법안–살해된 경찰관 가족 지원법–으로2015년 4월 15일까지 

구체적인 세금 공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납세자들은 뉴욕경찰부 소속 형사 Wenjian 

Liu와 Rafael Ramos 가족을 지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2014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경찰관은 2014년 12월에 근무 중 살해되었습니다.  

 

무료무료무료무료 세금세금세금세금 지원지원지원지원 

 

60,000 달러의 소득을 거두는 개인과 가정은 세무국이 뉴욕주에 마련한 80개 세무 지원 

현장 중 어느 곳에서든 무료로 또는 온라인으로 주 및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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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세무국 전문가들이 납세자들의 세무 신고를 돕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지역을 찾으려면 tax.ny.gov/fsa를 방문하십시오.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직접 세무 정보를 작성하는 것이 편안한 뉴욕주민은 

www.tax.ny.gov에서 세무 신고를 전자형태로 하는 여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60,000 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은 사용자 친화적인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주 소득 신고 및 연방 소득 신고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소중한 세액 

공제 사항이 간과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주 소득 신고만 필요한 사람 또는 이미 

연방 소득 신고를 접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 기준 없이 소득세 웹 파일(Income Tax 

Web File)도 세무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숍 또는 전자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https://www.ny.gov/services/file-your-new-york-state-income-tax-return을 

방문하십시오.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무료 세무 지원 현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대다수 뉴욕주민들의 대열에 합류해야 합니다”라고 세무 및 재정 장관 대리 

Kenneth Adams가 말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소득 신고를 하면 환급을 최고 2배로 빨리 

받을 수 있고, 오류를 일으킬 확률도 20배나 적습니다.” 

 
 

막바지막바지막바지막바지 세무세무세무세무 신고자들을신고자들을신고자들을신고자들을 위한위한위한위한 팁팁팁팁 

 

세무 신고 시즌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음에 따라 뉴욕주민들이 최대 환급을 놓치지 

않도록 Cuomo 주지사는 저소득 및 중소득 납세자들에게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및 기타 소중한 공제 대상인지 이중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소득이 52,427 

달러 이하이고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뉴욕 납세나들은 최고 8,293 달러에 이르는 최대 

E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해야 할 추가 공제 사항으로는 여성 세제, Empire State 

자녀 공제 및 대학 등록금 공제가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환급액이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하면 최고 1주 더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납세자들은 직불카드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상태를 확인하려면 www.tax.ny.gov를 방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들은 이메일 알림 방식을 허용하면 편지함으로 이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환급 관련 질문을 돕기 위해 세무부의 콜센터(518-457-5181)가 4월 

15일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월-금),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3시(토)에 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마감시한까지 세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우리 웹사이트의 온라인 연장을 제출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라고 Adams 장관대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4월 15일 

마감시한까지 세무 신고 연장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예상되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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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하십시오.” 

 

ID 절도절도절도절도 피하기피하기피하기피하기 

 

특히 세무 신고 시즌이 한창인 요즘 Cuomo 주지사는 납세자들에게 IRS 직원임을 

사칭하는 사기꾼들의 지속적인 불법 권유를 조심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범죄자들은 

연중 이맘 때를 이용해 위협적인 전화통화와 “피싱” 이메일로 납세자들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민들은 사회보장번호, 은행계좌정보, 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 이를 제공 받는 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 때만 제공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NYS 세무부와 IRS는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기 전에 납세자들에게 항상 서신을 

발송합니다. 

 

ID 절도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는 분은 세무부 ID 절도 웹페이지를 방문하거나 518-457-

5181로 연락해주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